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대학의 양적 팽창과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현상으로 만학도(晩學徒)의 대학교육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김광수, 2020). 만학도란 ‘나이가 들어서 뒤늦게 공부하는 학습자’로 사회 통념상 대학 진학 적령기를 경과 하였
다고 사료 되는 25세에서 65세의 학습자로 구분하기도 한다(임종해, 2015; 이정희, 안영식, 2007). 여러 대학에
서는 만학도를 새로운 학습 수요자로 인식하고 ‘만학도 전형’ 등과 같은 입학전형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만학도들
에게 교육의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새로운 학습 수요자 발굴을 모색하고 있다(김병민, 2010). 특히 2016년을 기
점으로 50세 이상의 만학도 대학 진학률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3년에는 일반대학 만학도 전형 모집인원이 2019
년에 비해 3배 늘어난 2589명에 이르렀다(한국대학신문, 2023. 6. 9.). 충청대 실용음악과는 2023년 입학생 38
명 중 만학도가 28명으로 매년 만학도 입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김금란, 2023. 9. 20.). 대학의 구조적 변
화뿐만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성인학습자들의 평생학습 필요와 지식산업의 발전에 따른 석·박사 학위를 취
득한 고급 전문가 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신현석, 2011)는 만학도들을 정규 대학으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변화
는 만학도들이 기존의 학업을 재개하거나 새로운 학문 분야에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개인의 역량 강화와 

 * 창원대학교 체육과학연구소, 연구교수, cooljoung@snu.ac.kr
** 창원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kimth678@naver.com

한국무용과학회지, 2024, 제41권 제3호, pp.1~17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2024, Vol.41, No.3 pp.1~17

1229-7836/24/654

DOI http://dx.doi.org/10.21539/Ksds.2024.41.3.1

실용무용 전공 만학도의 대학원 진학동기와 성장 과정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
정희정*･김태훈** 창원대학교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실용무용 전공 만학도들의 대학원 진학동기와 성장 과정이 갖는 해석적 의미를 알아보는 것이다.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사용하여 실용무용으로 무용학과에 편입하여 대학원을 졸업한 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자
료를 수집하였고 3차원 내러티브 탐구 공간과 4 방향성의 내러티브 재구성에 준거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학력자원을 통한 자아실현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이는 실용무용 전공의 확대, 고급 인력에 대한 사회
적 요구, 그리고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자 하는 개인적 소망이 상호작용한 결과이다. 둘째, 참여자들에게 무용학과 대학원 
과정은 배움을 향한 새로운 자기 인식의 시작점이었고 자기 발견과 성장으로 가는 디딤돌이었다. 셋째, 졸업 후 참여자들
은 체육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전문성을 심화시켜 나가며 그동안 이룬 성장을 사회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용학과 내 실용무용 확산는 엘리트 무용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무용 전공을 희망하는 만학도들에게 전
문성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대학원에서는 학생의 다양성을 포용하고, 전문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질 높은 교육이 제공되어야 하며, 교육자는 만학도들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그들의 성장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지
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요어 : 만학도, 무용전공대학원생, 실용무용, 내러티브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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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사회 전체의 지식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간호학,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등 여러 학과에서는 만학도들의 대학교육 현장을 이해하고, 당사자 

중심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중 질적 연구는 만학도들의 개인적
인 경험과 심층적인 이야기를 탐구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공별 만학도의 대학 생활 및 교육경험에 관한 질적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전공(김서현, 김영미, 2022), 
신학전공(임은실, 신성숙, 2019), 간호학(김미화, 조은하, 2022; 손세정, 김현정, 2017), 보육관련학과(이소현, 모
아하, 2017), 상담학과(이선화, 이기순, 2023)이 있다. 주제별 선행연구는 대학 진학 및 학업 동기(김광수, 2020), 
대학 생활 적응(이정희, 안영식, 2007), 개인의 성장 및 자아실현(김계순, 김명찬, 2019), 생애사(김서현, 2022; 김
정민, 최연실, 2014)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만학도의 대학교육이 취·창업에 대한 기대, 노후준비를 
위한 재취업의 기회, 전문성 향상 등과 같은 취업 관련 동기뿐만 아니라 배움을 통한 성장, 새로운 삶의 희망, 자
아실현 등과 같은 개인의 성장 욕구가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만학도들에게 학업적 지원뿐만 아니라 새로
운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고하였다. 이처럼 여러 학과에서는 만학도의 성공적
인 대학 교육 지원을 위해 그들이 직면하는 도전과 필요를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
나, 예·체능 전공에서는 헬스케어 만학도의 삶과 여가에 대한 연구(김도진, 2023)를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이다. 

실용무용이 대학교육에 포함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실용무용 전공으로 대학교육에 유입되고 대학원 진학 또한 
증가하고 있다(문수현, 박혜진, 김영미, 2024). 대학 실용무용 관련 연구들은 학문으로서의 실용무용의 가치 및 현
황에 관한 연구(강혜련, 2020; 김영란, 최경호, 2010)뿐만 아니라 실용무용 대학생의 학과적응(박정옥, 2022), 진
로(구하늘, 안병순, 2024), 대학교육에 관한 실용무용 전공자의 인식(안지형, 김운미, 2018), 교수법에 따른 학생
의 학업지속(김수산나, 안귀호, 2023) 등 교육 대상자 중심의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대상자 중심
의 연구는 학생들의 학교 경험, 요구, 특징 등을 파악하여 교육 정책 및 학과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실용무용 전공 학생들의 전반적인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실용무용 대학원생에 관한 연구는 문수
현 등(2024)의 연구를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이다. 문수현 등(2024)은 실용무용 전공 대학원생의 대학원 진학동기
에서부터 학생들이 경험하는 대학원 생활의 어려움, 대학원 학습 경험의 의미를 질적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
면서 실용무용 전공 대학원생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그들의 교육적 요구와 필요를 파악하는데 기여하였다. 하지만 
실용무용 전공 대학원생의 대학원 경험을 이해하기에는 연구 수가 매우 부족하며, 특히 실용무용 전공 만학도의 
대학원 경험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용무용 전공 만학도들의 대학원 진학동기와 성장과정에 대한 경험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학에서 인간의 경험은 탐구대상인 동시에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강현석, 2007), 교육주
체에 관한 심층적 이해는 적절한 교육적 처지로 이어질 수 있다(박병기, 김지영, 박현아, 김영미, 2015). 내러티브 
탐구는 인간의 상황과 경험에 중점을 두고 경험이 만들어낸 의미에 주목하고 그러한 다양한 경험이 갖는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지는 탐색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Bruner, 1986) 많은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 경험이 
갖고 있는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박병기 등, 2015; 염지숙, 2002). 본 연구 결과는 무용학과 대학
원에 진학한 만학도의 학업 경험과 삶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만학도들의 성공적인 대학원 생활 지원 마련
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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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실용무용 전공 만학도는 왜 무용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였는가? 
둘째, 실용무용 전공 만학도의 무용학과 대학원 경험은 어떠한가? 
셋째, 실용무용 전공 만학도는 무용학과 대학원 졸업 후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 탐구는 개인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이야기된 경험(storied experience)을 시간의 흐름과 상황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탐구하는 연구방법이다(김광수, 2020; Clandinin, 2013).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개인의 경
험이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과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보고, 개인의 경험이 사회적 관계, 
시대적 맥락 등을 통해 어떻게 구성되고 변화하는지를 탐구한다(김영천, 2013). 본 연구는 실용무용 전공으로 무
용학과 대학원에 진학한 만학도들의 진학 동기와 대학원을 통한 성장 경험에 대한 내러티브를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하여 경험의 시간성(temporality), 공간성(place), 사회성(sociality)의 3차원 내러티브 탐구 공간과 내적 지
향, 외적 지향, 과정 지향, 미래 지향의 4 방향성의 내러티브 재구성에 준거하여(Clandini, 2013) 참여자의 경험
을 분석하고 해석하였다.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연구참여자와 연구자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관계일 때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깊은 공
감과 이해를 이끌어내며 연구 방법론적 목표에 접근하기 용이해진다(홍영숙, 2020; Clandinin, 2013). 본 연구자
는 늦은 나이에 박사학위를 시작했다. 졸업 후 연구참여자들을 만나 그들의 대학원 생활과 졸업 후의 경험을 공유
할 수 있었다. 연구자도 유사한 경험이 있었기에 그들의 만학의 경험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고 이는 본 연구 주제
를 선택하는 동기로 작용했다. 만학도에 관한 내러티브 선행연구(구유정, 오석영, 박수연, 2021; 김광수, 2020)에
서도 나타났듯이 본 연구참여자의 대학원 선택과 과정에 대한 경험은 개인의 내적 조건과 외적 조건의 상호작용
(Clandinin & Connelly, 2000)을 통해 형성되고 있었다. 이에 내러티브 탐구방법이 사회문화적 구조와 관계 속
에서 연구참여자의 무용학과 대학원 진학 동기와 성장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이라 판단하였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참여자들은 연구자가 출강하는 학교에 수업을 수강하였던 학생들이었다. 연구자는 참여자와 수업을 하
는 2학기 동안 교수자와 학생으로 만났고, 졸업 후에는 선·후배로 5년째 관계를 이어오면서 그들의 삶을 관찰하
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다. 

두 연구참여자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용학과 진학을 하지 않고, 대학에 실용무용 전공생이 확장되던 
2000년 후반에 각각 40세, 52세에 실용무용 전공으로 무용학과에 편입하여 동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연구참가자
들은 무용이 순수무용 중심의 엘리트 무용교육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무용 교육과 실용무용으로 확장되는 
2000년 이후 늦은 나이에 무용학을 전공한 사람으로 보통의 무용전공자(순수무용 전공으로 무용학부를 졸업한)와
는 다른 무용학과 대학원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연구자는 참여자들과 무용전공 시기와 전
공유형에서는 차이점이 있었지만, 이는 오히려 참여자들의 진학동기에 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기 위해 늦은 나이에 학위에 도전하는 점에서는 동질감을 느꼈다. 연구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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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과 이러한 경험을 나누면서 공유된 경험적 공간에서 만날 수 있었다. 내러티브 탐구에서 공유된 경험적 
공간은 참여자와 연구자 간의 신뢰를 강화하여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최소화하고, 연구의 
질을 높인다(Clandinin, 2013). 

이름 성별 나이 학부 전공 석사 박사

이신희 여 49 실용무용 일반대학원 무용전공 체육대학원 운동처방전공

박명실 여 59 실용무용 일반대학원 무용전공 체육대학원 운동생리학전공

표 1. 연구 대상자 일반적 특성                                                                                

3. 연구 과정 

본 연구는 Clandinin & Connelly (2000)이 제안한 내러티브 탐구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1) 현장 텍스트 구성 

본 연구의 현장 텍스트는 연구참여자들의 무용학과 대학원 진학동기와 성장 과정에 관한 심층면담 내용이다. 
심층면담은 2024년 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2개월간 참여자별 3회, 회기당 1-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심층면
담은 면담 전 연구목적과 질문이 포함된 연구 계획서와 동의서를 사전에 제공하여 연구참여자가 연구목적을 충분
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모든 연구는 서면 동의서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 질
문은 대학원 진학 동기에 관한 입학 전 이야기, 대학원 과정에 관한 이야기, 대학원 졸업 후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 외 참여자가 사전에 제공받은 질문에 관해 생각을 정리한 메모와 연구 텍스트를 구성하는 과정에
서 나타난 보충 질문에 관한 답변을 추가로 수집하였다. 

2) 연구 텍스트 구성 

연구 텍스트를 구성하기 위해 연구자와 공동연구자는 각각 연구 주제와 3차원 내러티브 탐구 공간과 방향성에 
준거하여 현장 텍스트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의미를 분석하고 경험을 구조화하여 연구 텍스트를 구성하였다. 두 연
구자는 각각의 분석 결과를 교환하여 읽은 후 텍스트에서 나타난 주제와 내용을 중심으로 합의에 이를 때까지 토
론하여 연구 텍스트를 구성해 나갔다. 시간성에서는 연구참여자의 무용학과 입학전부터 현재까지의 삶을 연대기
순으로 기술하면서 그 시간속에서 겪은 경험과 의미를 중심으로 맥락을 잡았고, 공간성에서는 연구참여자가 살아
온 공간 즉 높은 진입장벽의 1990년대 무용학과 입학, 집안의 경제적 상황, 국내 실용무용의 확장, 대학의 입학 
자원 다양화, 고급 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이야기를 드러냈으며, 사회성에서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루
어진 상호작용을 분석했다. 그리고 3차원 내러티브 탐구 공간에 위치한 연구참여자의 내터리브를 어떠한 틀로 재
구성할지 결정하기 위해 내적 지향, 외적지향, 과정지향, 미래지향의 네 가지 방향성을 고려하였다. 내적·외적 지
향은 개인적·사회적 차원과 연관되는 것으로, 내적지향 및 상호작용은 연구참여자가 무용학과에 편입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단계에서 경험하면서 느낀 느낌, 희망, 좌절, 도전, 신념 등을 중심으로, 외적 지향 및 상호작
용은 연구참여자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조건과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사람과의 관계, 심리적 변화, 스스
로 찾은 의미 등을 중심으로 탐구하며 텍스트를 구성했다. 또한, 과거지향과 미래지향은 시간의 연속성을 의미하
는 것으로 텍스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연속적인 경험들이 모두 포함되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연구 텍스트는 두 연구참여자의 공통적인 연대기적 특징에 따라 무용학과 진학 동기, 대학원 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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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졸업 후의 이야기로 상위 범주화한 후, 상위 범주에 해당하는 연구참여자의 개별 이야기를 하위 범주로 구
성하였다. 이는 내러티브 탐구는 ‘모든 개별 인간의 경험은 다르고 고유하며 독특하다’는 전제하에서 개별 인간의 
이해를 탐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홍영숙, 2020).

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자발적인 동의하에 진행되었고 서면 연구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 수행 전 연구 계획서
와 동의서를 제공하여 연구참여자가 연구의 목적, 방법, 의미에 관해 충분히 숙지한 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연구참여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고지하였다. 연구 내용
에 포함되는 연구참가자 익명성, 개인 정보, 신상정보, 공개 범위는 연구참가자의 검토를 거쳤다. 연구에 연구참가
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는 의미의 충실성(Grumet, 1988)을 높이기 위해 현장 텍스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호한 부분 등에 관해서는 참여자에게 질문하여 텍스트를 보완하였고 참여자의 연구 텍스트 검증 과정을 거쳤다. 
연구의 신뢰성(Bruner, 1986)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와 공동연구자는 독립적으로 현장 텍스트를 분석하여 합의
에 이르는 토론을 진행하였고, 전문가 2인에게 텍스트 및 연구방법의 정확성과 엄 성을 검토받았다.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교육학 교수 1인과 내러티브 탐구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무용학 박사 1인의 동료
자에게 각각 2회 검토(1회 비대면 전문가 회의, 1회 서면 검토)를 의뢰하여 내러티브 분석 절차, 분석 틀의 타당
성, 범주화, 주제와의 연관성, 가독성에 관한 피드백을 받아 이를 보완하였다. 동료 검토를 통해 최대한 연구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최소화하고, 연구참여자의 솔직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 텍스트를 수정·보완하여 왜곡
과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 텍스트를 수차례 연구참여자에게 전달하여 연구 텍스트에 기술된 표현과 
단어가 그들의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는지, 표현에 동의하는지를 확인받았다. 
 

Ⅲ. 연구 결과 

1. 이신희의 진학동기에 관한 이야기 

1) 꺽여버린 무용학과 진학의 기회 

이신희는 시골에서 태어난 춤을 좋아하는 아이로 학령기에는 막연하게 무용전공을 마음에 품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전문 무용교육을 받지 못했고, 경제적 지원이 어려웠던 이신희에게 1990년대 중반의 무용학과 진학은 다
다르지 못할 꿈이었다. 이후 사무자동학과에 진학하였지만, 무용에 대한 갈망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러던 중 읽
은 홍신자의 <자유를 위한 변명>은 그녀를 늦은 나이에도 무용을 할 수 있다는 설레임과 흥분으로 고취시켰다. 본
격적인 무용학과 입학을 위해 렛슨을 받고, 비용 충당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갑자기 기울어진 집안 형편으
로 그녀는 다시 무용학과 꿈을 접어야만 했다. 

“홍신자 선생님이 늦게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무용을 배울 때만 해도 어릴 때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활동하시고 이렇게 이루어 놓으셨구나 그 책(홍신자의 
‘자유를 위한 변명’)이 저한테 자신감을 주었어요.” (1차 심층면접, 2024. 2. 4)

2) 요가로 시작된 자아실현의 여정 

이신희는 대학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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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자기실현 욕구는 잠재해 있었는데 우연히 시작한 ‘요가’를 통해 구체화 되기 시작한다. 이신희에게 요가는 
‘춤 대신 나에게 주는 보상’ 이었다. 요가 지도자로 성장한 이신희는 자신의 말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경험하
면서 전문성 함양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한다. 이후 유능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 각종 워크샵 및 관련 자격증을 취
득하며 자기계발에 매진한다. 이신희에게 ‘요가’는 자신이 소망한 일을 스스로 성취하고, 사회적 인정을 받는 첫 
자기실현이었다. 그녀와의 대화 과정에서 이신희는 자기실현 욕구가 강한 개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성향이 현재에 안주하는 삶 보는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
해된다. 

“그때 요가를 만났는데 이건 뭐지...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좋아. 내가 무용을 하고 싶었던 그 에너지 그게 
이제 요가가 나를 위로해주는 거죠. 그래서 2003년부터 요가에 완전히 빠졌죠. 이것은 나에 대한 어떤 보
상으로 이렇게 내려준 선물이다.” (1차 심층면접, 2024. 2. 4)

“움직일 때 나는 움직임에 뼈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은 아는데 정확한 명칭도 모르고 기전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전문가라 할 수 있나 그래서 워크샵을 엄청 많이 다녔어요.” (1차 심층면접, 2024. 2. 4)

요가 전문가로서의 내·외적 성장 욕구가 충족되고 나니 ‘춤’에 대한 욕망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춤을 출 
수 있는 곳이라면 스포츠 센터의 방송댄스, 사설학원의 에어로빅, 재즈댄스 등 어디라도 달려갔다. 그녀가 춤을 시
작한 2010년 즈음은 한국에 실용무용이 확산되는 시기로 대중들은 다양한 기관을 통해 무용을 접할 수 있었고, 
사설 기관에서는 무용 관련 전문가양성반이 성행하던 때였다(이해준, 정시현, 2017). 이신희는 20대 춤을 향한 자
신의 열망이 이렇게 충족될 수 있음에 희열을 느꼈고, 온 마음을 다해 춤 수업을 받았다. 이런 그녀에게 사설 기
관은 전문가 과정 및 자격증 취득을 권유했다. 이신희는 요가 관련 자격증 등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기관
의 강의를 위해서는 ‘대학원 졸업’이라는 조건을 요구받음에서 오는 허탈감과 개인의 열정이 사설 기관의 영리 추
구에 소비되는 것 같은 회의감을 토로하면서 춤에 관한 자격은 정규과정을 통해 취득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무용학
과 편입을 결심한다. 그녀의 대학 편입 동기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 추구적 목표와 사회에서 
요구하는 학위 취득을 위한 도구적 목표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가가 이제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춤이 추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시민 생활체육관 방
송 댄스. 오전에 두 타임 수업하고 춤추려고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요가가 좋았지만 나의 100%를 
채워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춤추고 하면 희열을 얻고. 그래서 춤을 배우겠다고 학원을 뒤져 가나다 무용
센터에 갔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니까 선생님이 이제 전문반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째즈
댄스 자격증도 200만원 주고 땄고, 헬스를 좀 하니까 대회에 나가보라고 하는데 그것도 또 뭐 100만원 달
라고 하고 하니까. 그런데 또 전문가반 등록비.... 뭐 하나 하고 나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결국 돈
이고. 그래서 나는 이제 사설 기관에 돈 안 쓴다. 공교육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1차 심층면접, 
2024. 2. 4) 

3) 돌고 돌아 당도한 무용학과 학부: 자기 탐색의 시간 

2015년 대학에서는 실용무용 및 특별 전형 등 학생 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이는 엘리트 무용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무용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개인에게는 기회가 되었고, 이를 통해 이신희는 40세 만학도로 무용
학과에 편입한다. 약 20년 만에 꿈이 실현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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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편입을 할 거면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던 무용학과를 가보면 어떨까. 그때는 무용과가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으니까.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학과 사무실에 전화해서 내가 편입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무용을 계속하던 사람이 아니고 예전에 하다가 중단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교 선생님이 하실 
수 있어요 하는 거예요.” (1차 심층면접, 2024. 2. 4)

이신희는 무용학과 전공 수업부터 교양수업까지 대학의 모든 수업이 재미있었다. 밤을 새워가며 리포트를 작성
하고, 학부 때부터 논문을 읽으며 열정적으로 시험을 준비했으며, 육아, 학교, 직장의 빠듯한 일정도 힘들게 느껴
지지 않았다. 이런 그녀의 열정과는 달리 한편에서는 그녀를 ‘학생’이 아닌 ‘만학도’로 보는 편견은 존재했다. 특히 
듀엣으로 작품을 안무하는 팀 과제에서는 그녀를 피하는 듯한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뚜렷한 목표와 동기를 가지
고 입학한 대학이었기에 이신희는 배움과 성장에 집중한다. 대학 공부는 자신에게 강한 지적 추구 지향성이 있음
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대학원이 석사 ‘학위 취득’과 더불어 배움의 질적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게 된다.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무용하고 관련된 모든 수업이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현대무용 수업에도 덤블링을 
하고 막 그런 거에요. 여기 시퍼렇게 멍이 들고 해도 그래도 너무 재미 있는거예요...(중략)...교양 수업도 재
미있었어요. 새벽 3시까지 레포트를 하고 오전에는 또 (요가)수업을 가야하니까. 모든 수업에 최선을 다했
어요...(중략)...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그 학생으로서 봐주지 않는 이런 뭔가가 있었어...그게 뭔지 모르겠
어요. 사실은 내 스스로 눈치가 보였을 수도 있구요. 뭔가 조심스러운 학생” (2차 심층면접, 2024. 2. 21)

2. 무용학과 대학원 과정의 의미 

1) 새로운 자기 인식의 시작점 

이신희에게 대학의 공부는 암기식 위주의 공부와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한 치열한 공부였던 반면 대학원에서는 
내가 어떻게 한 단계 더 상장할 수 있을까에 중점을 둔 공부였다. 주제에 관해 깊이 파고들고 연구자의 생각과 의
견을 체계화시켜가는 대학원에서 공부가 자신의 적성에 맞음을 깨달아간다. 이러한 대학원에서의 학업은 그녀의 
자기 주도적 성향과 일치되어 자신이 무엇을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기 성장의 시작점이 된다.  

“이게 배움에 대한 갈망은요...이것도 중독인 것 같아요. 대학원 공부는 자기가 찾아서 하는게 많더라구요. 
갑갑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저랑 딱 맞는 거예요. 내가 주도자가 되어서 하는 거
니. 처음에 공부를 해서 인정 받고 싶어하는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에서는 학점을 받기 위한 경쟁
으로 치열했는데, 대학원에 와서는 내가 나를 바라보고 내가 한 단계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 
내적 만족도가 높아지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2차 심층면접, 2024. 2. 21)

대학원 공부는 그녀의 내적 만족을 충족시켜주었지만 모든 과목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특히 안
무법, 무대 레파토리와 같이 작품 실현과 관련된 과목에서 어려움을 느꼈는데 “원래 안무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
다.”라는 등의 지적에서 자신이 순수무용을 전공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라고 의기소침해졌다. 또한, 전문 무용인으
로서 무용은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무용학과에서의 이질감은 오히려 그녀에게 ‘내
가’ 잘할 수 있는 전문 분야를 탐색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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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속의 춤은 아직도 여전히 식지 않는 불꽃이에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내가 무용인으로 살 수 있는 
구도는 일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어요....저도 뭐 그런 것 바랬던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해서
든 나는 무용의 끈을 놓치고 싶지 않았고 이 모든 과정을 내가 잘하는 요가와 결부해서.” (2차 심층면접, 
2024. 2. 21)

2) 내 안의 작은 불꽃을 타오르게 한 학위논문  

대학원 과정에서 논문은 졸업의 필수요건이다. 논문을 처음 쓰는 대학원생은 논문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
신희에게도 주제 설정에서부터 자료 수집, 논문 작성까지 논문을 쓰는 과정은 외롭고도 힘들었다. 하지만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를 잡고 주도적으로 과정을 설계하고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논문의 매력에 빠졌다. 점점 지적 충족
과 만족감에 고취되어 갔다. 내적으로 동기화되었다는 것은 외적 보상 때문에 어떤 일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다(윤방섭, 1992). 이신희는 논문 작성 과정을 통해 앎의 즐거움을 향한 자
기 인식과 선호를 확인하면서 애초에 목표했던 자격을 얻기 위한 외적 동기는 자신의 지적 욕구를 채우는 내적 
동기로 전환된다. 그녀의 내러티브에서 나타나듯이, 그녀의 자기 주도적 성향과 내적 만족도는 논문 작성 단계에
서 화룡점정을 이루고 그녀는 생각지도 않았던 박사과정에 진학한다. 

“논문은 처음부터 내가 주도자가 되어 내가 생각한 것을 바탕으로 내가 움직여서 짜는 거 이에 나랑 딱 맞
는 거에요. 매력 있어요. 처음에는 논문 형식도 모르고 했었지만 내 생각을 정리하고, 참고문헌 찾고, 맞춰 
나가고 하는게 힘들었어요...(중략)..한 고비가 지나고 나니까 아무도 인정해주지는 않지만 너무 너무 소중
한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해냈다는 그런... 그 만족도는 남한테 인정받는 만족도가 나이었
거든요. 자기 인정이었어요. 내 스스로 너무 대견하고... 그 외적인 어떤 동기에서 제가 내적 동기로 옮겨간 
것 같아요.” (3차 심층면접, 2024. 3. 8) 

3. 졸업 후의 이야기  

1) 모든 것을 걸었던 박사학위 그리고 혼란 

이신희는 요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신에게 무용학보다는 체육학이 자신의 전문성을 심화시키기에 적절하다 생각
했다. 44세에 체육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한다. 석사과정에서 공부에 대한 열정을 확인하였기에 오직 공부만을 목표
로 전일제 박사과정을 시작한다. 그녀는 전공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체육학과 전공과목을 추가로 수강하
고, 기초부터 공부한다는 자세로 공부에 매진한다. 그녀의 공부에 대한 열정과 지적 추구 행동은 박사 과정에서도 
여전히 지속 되었고, 학문적 성장에 대한 내적 만족은 커져갔다. 하지만 체육에서는 무용 전공이니까, 무용에서는 
체육 전공이니까 라는 이중 잣대로 인해 어느 곳에서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혼란스러움을 느낌과 동시에 그
동안의 노력을 떠올리며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억울함을 느꼈다. 

“박사는 진짜로 다 접고 들어온 거죠. 놓지 못하는 어떤 경제적인 구도도 손 때고 들어왔죠. 그런데...그러
니까.... 여기서도 배 다른 자식, 저기서도 배 다른.....어느 구조에서든 무용학과 졸업이라는 게 엄청 특별함
으로 인식 되는 거예요.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여기서도...” (2차 심층면접, 2024. 2. 21)

2)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만학도 이신희에게 무용학과 편입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용기였고, 대학원은 자신의 욕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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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그녀를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으로 성장하게 하는 디딤돌이었다. 박사를 졸업
한 이신희는 불안정한 상황에 있지만, 자신의 성향, 가치, 신념에 따른 삶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품고 학문 후속
세대로 연구 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 엄청 불안정한 상황이거든요. 안정적으로 내 발 뻗을 곳이 하나도 없어요. 나 혼자 동그랗게 돌아가고 
있는 느낌.....(중략)...나는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삶이 저한테는 행복이에요. 사실 너무 힘들거든요. 힘들지만 
다시 선택하라고 해도 저는....안일한 삶은 못살 것 같아요. 지금 5막을 시작은 그 과도기인 것 같아요.” (3
차 심층면접, 2024. 3. 8) 

4. 박명실의 진학동기에 관한 이야기 

1) 포기해야 했던 무용  

박명실은 고등학교까지 한국무용을 전공한 무용학과 지망생이었다. 학생들 앞에서 시범을 보이고, 주목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서 무용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무용학과 진학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했고 박명실은 당시 어려워진 집안 사정으로 무용학과 진학을 포기하고 전문대학 환경관
리학과에 입학했다. 그녀는 학과 공부에 열정적으로 전념하여 졸업 후 사회적 인정과 성취를 이뤘다. 하지만 그녀
의 진정한 소망은 무용학과에 진학하는 것이었기에 이런 성취는 그녀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일단 열심히 했어요. 너무 열심히 해서 소문이 났어요. 기분이 좋기도 했고 뿌듯하기도 했는데 안 풀이는 
거예요. 내가 만족이 안 되는 거죠. 나는 원래 무용학과를 가고 싶었으니까” (1차 심층면접, 2024. 2. 18) 

2) 전문가가 되기 위해   
1990년대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성화되는 시점이었다. 박명실도 전문대학 졸업 후 활발한 사회생활을 했다. 

하지만 여성의 전통적인 여성의 성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사회생활과 시부모님 봉양, 며느리, 어머니, 아내 역
할 모두를 해내야만 했다. 그녀 스스로도 자신에게 부여된 내· 외적 책임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다. 여러 역할을 
해내고 있던 박명실은 걷기가 어려울 정도의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운동 요법으로 
2000년대 초반 국내에 유행하던 실용 댄스를 시작하며 다시 무용을 시작한다. 

“꾀 안 부리고 시키는 일 다하고 밥 먹을 시간이 없으면 밥을 한 끼 먹고 일할 정도였으니까. 집안 일을 못
하면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케이스면 2개를 다 하는 거예요. 잠을 줄여서라도 완벽하게 할 테니까 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허리 디스크가 온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내가 가족들한테 짐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에요. 처음에는 그냥 움직여야겠다는 생각으로 댄스를 했는데 너무 잘 따라 한다고 우리 무
용하는 사람은 보면 바로 하잖아요. 그래서 공연단 들어와라 그리고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된 거예요.” (1
차 심층면접, 2024. 2. 18) 

그녀가 댄스 강사로 활동한 2000년 이후는 실용무용이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주민센터 등 사회교육기관을 통
해 일반 대중들에게 확대되는 시점이었다(이지혜, 2012). 이러한 흐름에 맞춰 박명실은 여러 기관에서 강의를 하
게 된다. 초기에는 동작 전달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생, 주부, 노인, 대학교수, 전문직종 종
사자 등 다양한 수강자들이 참여하면서 전문 지식의 필요성을 인지하게 된다. 또한, 상위 기관의 강의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 학위가 요구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무용학과 편입을 마음먹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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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 용어 쓰는 것 외 효능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가 좋아요’라고만 하지 자세한 설명이 잘 안되더
라구요. 교육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문성도 부족하고 전달력이 없는 거죠.” 
(1차 심층면접, 2024. 2. 18) 

 
3) 꿈에 그리던 무용학과 
2010년대 초, 대학 무용학과의 실용무용 전공 확대 추세에 따라 박명실은 2017년 52세의 나이로 실용무용 전

공으로 무용학과에 편입에 성공한다. 가사, 생업, 공부 모두를 병행하는 것이 체력적으로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젊
은 학생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은 심리적 위축감과 컴퓨터 활용 기술의 부족함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점점 상황에 적응했고, 전공 수업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자신감과 효능감이 커지고 대학원이
라는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된다. 

“애들 공부하는데 지장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엄마 같은 사람이 끼여서 애들 방해하고 학점 
뺏어 먹는 것 같은 눈치가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중략)... 
쪽지시험 이후로 자신감이 생기니까 점점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석사를 해야지 하니까 학부 공
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구요.” (1차 심층면접, 2024. 2. 18) 

5. 무용학과 대학원 과정의 의미

1) 나를 당당하게 만드는 공부   

박명실은 전문성과 깊이가 있는 대학원 공부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에 점차 빠져들기 시작했다. 어렵기는 했지
만, 그녀는 무용 생리학, 해부학과 같은 자연 과학계열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댄스를 통해 체험한 효과를 논리적
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에 집중한다. 발표 수업을 통해 타인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
는 능력을 키웠고,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자신의 수강생들에게 적용하여 수업의 질적 향상을 꾀하였다. 학업 초기
에 가졌던 ‘전문성 함양’이라는 목적에 가까워지면서 자기 효능감은 더욱 고조된다. 

“수업하면서 춤을 추고 밝아진 사람들이나 살이 빠지거나 갱년기를 잘 넘긴 사람들. 그런 수강생들에게 내
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게 얘기하니까 너무 좋더라구요. 당당하게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말할 
수 있으니까. 제 연구도 그렇고, 여러 논문을 통해 검증된 것도 그렇고 근거를 바탕으로 말하니까. 예전에
는 춤이라고 하면 약간 무시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전문성이 바탕이 되니까 내가 연구하고 공부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더라구요.” (2차 심층면접, 2024. 3. 10) 

대학원에서의 학습은 박명실의 삶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전의 그녀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 믿고 삶의 많
은 부분을 혼자 떠안으며 살아왔는데, 대학원에서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법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의
견을 당당하게 피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녀와의 대화 과정에서 이해하게 된 것은 대학을 거쳐 
대학원으로 이어진 만학의 의미는 전문적인 지식 획득과 더불어 자기 이해를 통한 자기 주체성을 성장시키는 기
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애들이 엄마가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말할 때 되게 당당하게 하는 느낌이 많이 들구
요. 강의할 때 내가 주도자란 느낌 있잖아요...(중략)...예전에는 속으로만 앓던 거를 조리있게 말하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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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어 좀 많이 달라졌다, 성격이 바뀐 것 같다고 하세요. 제가 말이 좀 많아졌나 봐요.” 
(3차 심층면접, 2024. 3. 19) 

2) 나의 가치를 키워가는 과정  

박명실에게 석사 학위 논문은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시간이었다. 논문 주제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부
터 연구방법까지 여러 사람의 조언을 받았지만, 그녀는 혼란스러웠다. 중심을 잡아야 했던 그녀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외롭고, 고된 석사 논문 기간이었지만 박명실
은 알아간다는 것을 나를 채워가는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또한, 자신만의 전문성을 기르는 것이 노후 대비를 위
한 방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석사과정을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인다. 박명실의 석사 학위 과정은 자
신의 존재를 성숙시키고 전문성을 갖춰나가는 데서 오는 내적 충만감과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이해된다. 

“폐경을 주제로 잡으면서 의학 관련 논문이랑 서적을 많이 봤거든요. 그게 지금의 내 상황이기도 하고 또 
제가 밸리를 하면서 너무 건강해졌잖아요. 주제에 자신감이 막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어려운 논문들도 다 
보고. 너무 재미있어서 밤새워서 논문 보고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중략)...예전엔 영양제 하
나도 내거는 하나도 안 사먹었어요. 다 아빠 챙겨주고, 애들 챙겨주고 그런데 이제 나를 챙기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못다 한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 그래서 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한번도 내 시간을 가
져본 적이 없는데 나에 대해서 온전히 막 투자를 하고 나를 일단 어떻게든 가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무 좋아. 내가 나를 파악한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지식적으로 뭔가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나는 
초라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귀한 사람이다라고.” (2차 심층면접, 2024. 3. 10) 

6. 졸업 후의 이야기 

1) 무용 전공인으로서의 책임감 

박명실은 석사과정을 통해 고취된 자신감과 공부에 대한 열정으로 체육학과 박사과정에 진학한다. 생소했던 체
육학과 과목들을 소화하기 위해 필수과목 외 타 과목은 청강까지 마다하지 않고 학업에 매진했다. 석사과정에서 
미흡했던 연구 설계 및 통계 과목을 수강하면서 박사로서의 역량을 키워나갔고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다. 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체육학과에서 무용의 의미와 효과성에 대해서 그들을 설득해야만 했다. 이런 
과정에서 박명실은 무용 전공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무용의 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고, 무용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해갔다. 

“이제 무용에 대해서 알리고 싶은 거예요. 다들 체육을 전공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마우리족 축구 경기할 
때 추는 춤을 보여주면서 체육이랑 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지는 모르겠어도 이 영상을 통해 
의미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발표했더니 다른 사람들도 이해를 하더라구요. 석사 때는 다들 무용을 
전공하니까 그렇지 않았는데 여기는 무용 전공한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뭔가 더 책임감이 들고, 내가 잘해
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2차 심층면접, 2024. 3. 10)  

2) 자부심과 허무 사이의 양가감정 

학위 과정을 통한 박명실의 성장은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졌고, 그녀를 더욱 당당한 여성으로 성장시
켰다. 그러나 개인의 성장이 곧 사회의 인정과 기회로 연결되기는 어려웠다. 박사를 졸업 한 박명실은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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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가 무용하다는 생각을 했다. 대학 등과 같은 상위 기관의 강의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과목 축소 및 폐지 상
황과 맞물려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동안 갈고 닦은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강의를 할 기회를 찾았지만 녹록치 
않은 현실이었다. 하지만 박명실은 분명히 예전과는 다른 나로 성장했고, 연구와 공부를 기반으로 한 자신감이 있
기에 박사졸업을 또 다른 시작으로 인식하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잘하고 당당해진 것 같고 그래서 강의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게 또 쉽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박사가 학위의 제일 마지막이라 끝까지 했는데....나이 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세월도 아
깝다는 생각도 금전적인 것도 낭비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좀... 이제는 활용성이 없지 않나 하
는 생각도 들더라구요. 강의를 하고 싶어도 무용과는 과가 많이 없기도 하고 다른 곳에서도 다들 학과들이 
없어지고 하니까... 다른 학과에서는 ‘인간과 건강’ 이런 것을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게 저에게 금
전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은데....하는 생각도 들고.”  

“지금도. 이제는 회원들 보면 다 실험군으로 보이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 힘
들었는데 다시 논문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올라 가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거예요. 그래서 끝은 아니예요 ” (3차 심층면접, 2024. 3. 19)  

Ⅳ. 논의

본 연구에서는 실용무용 전공 만학도들의 무용학과 대학원 진학동기와 성장 과정을 내러티브 탐구 방법론을 사
용하여 탐구하였다. 연구문제는 “실용무용 전공 만학도는 왜 무용학과 대학원에 진학하였는가?”, “실용무용 전공 
만학도의 무용학과 대학원 경험은 어떠한가?”, 그리고 “실용무용 전공 만학도는 졸업 후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다. 내러티브 탐구에서는 인간의 경험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재적 조건과 그가 속한 환
경의 외재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다는 상대주의적이며 관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홍영숙, 2019). 
본 연구 결과에서도 연구참여자들의 무용학과 대학원 진학동기와 성장 경험은 개인적 특성, 삶에서 형성된 맥락적 
조건,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조건의 상호작용 속에서 나타났다. 그 경험을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실용무용 전공 만학도들은 왜 무용학과 대학원에 진학했는가?” 이다. 무용학과에 순수무용 전공만 있었
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지방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박명실과 이신희는 지방이라는 공간적 한계와 경제적 
사정으로 무용을 포기했다. 이후 우연히 접하게 된 실용무용을 통해 춤에 대한 욕구를 채워갔고, 해당 분야의 전
문가로 성장해 간다. 2000년대 이후 실용무용의 확산은 그들이 다시 무용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그것만이 무용학과 진학을 선택한 동기는 아니었다. 참여자들은 그들의 영역에서 유능한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강한 성장 욕구와 상위 기관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사회적 욕구가 있었고, 상위 기관으로부
터 ‘학위’라는 조건을 요구받았다. 이는 고급인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상위 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고급 
인력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신현석, 2011)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학원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이 있는 자에 한하여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신현식, 2011) 전문대학을 졸업한 
그들은 대학을 거쳐 대학원에 진학해야만 했었다. 그들에게 2011~2016년 대학의 실용무용 전공 확산(이해준, 정
시현, 2017)은 무용학과에 편입하여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했다. ‘진학동기에 관한 이야기’
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점은, 직업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 및 기술을 향상하거나 보다 상위의 자격증을 취득할 목



실용무용 전공 만학도의 대학원 진학동기와 성장 과정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13

Official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Vol.41, No.3

적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재충전형 학습자(recyclers) 유형(이소현, 모아라, 2017)으로 무용학과에 편입하였으나, 
학사 과정에서 학문에 대한 즐거움과 배움을 통한 내적 성장을 경험하면서 잠재되어 있던 자신의 지적 추구 성향
을 자각하고, 대학원 진학을 사회적 요구 충족을 위한 도구적 수단만이 아닌 자아실현을 위한 과정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만학도들이 사회적 지휘 획득을 위한 자기실현(홍아정, 2010), 학습에 대한 열망과 전문 
능력 개발(이정희, 안영식, 2007), 오래된 꿈의 실현(김수올, 변진이, 2023)을 목적으로 대학교육에 진학 한다는 
것과 유사하다. 또한, 실용무용 전공자들의 대학원 경험을 보고한 문수현 등(2024)의 연구와 같이 학부에서 충족
하지 못한 전문성에 대한 갈망이 그들을 대학원 진학으로 이끌었다. 카렌 호나이(Karen Horney)는 자아실현은 
자신의 욕구와 잠재력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Horney, 1950). 이러한 관점에서, 학
위 취득을 통한 사회적 욕구 충족과 학부에서의 학업 경험을 통한 배움을 향한 잠재된 욕구의 상호작용으로 나타
난 대학원 진학은 자아실현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의 대학원 진학동기는 학력 자원을 통한 
자아실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는 “실용무용 전공 만학도의 무용학과 대학원 경험은 어떠한가?” 이다. 두 만학도는 학위 취득이라는 도구
적 목표가 있었지만, 학부에서의 학업 경험을 시작으로 학문의 즐거움에 심취하면서 내적 성장에 집중하기 시작한
다. 박명실은 무용학과 대학원 석사 과정은 ‘나의 가치를 키워가는 과정’으로 대학원의 학업 내용뿐만 아니라 발표
와 같은 학습 방법도 자기 성장의 도구로 활용하며 주체성을 세워나갔다. 이신희는 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추구 성향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학업을 통한 내적 만족감이 자기 삶의 의미를 채워줄 수 있다는 ‘새로
운 자기 인식의 시작점’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배움을 통한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만학도들의 대학교육 경험은 새
로운 정체성을 찾아 나가며 자아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해석한 김정민과 최연실(2014)의 연구와, 성장하는 삶의 
추구로 해석한 김수올과 변진이(2023)의 연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석사 학위 논문은 이러한 자기 성장의 핵
심 사건으로 작용한다. 문수현 등(2024)의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무용학과 대학원의 순수무용 중심의 교육
환경은 실용무용전공 대학원생들에게 도전적인 환경이었다. 주제선정에서부터 논문 작성까지 여러 시행착오가 있
었지만 두 만학도는 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순수무용이 아닌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실용무용을 주제로 
선정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재정립해 갔다. 그들에게 석사 학위 논문은 학위 취득을 위한 관례적 단계가 아니라 그
동안 자신이 경험한 실용무용의 의미와 효과성을 증명해냄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었다. 이는 연구 수
행의 주체가 되는 학위논문 과정은 자신이 생각하는 학문의 정체성을 재형성하는 과정이 되며 해당 주제의 전문
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선행연구들(문수현 등 2024; 양다현, 2021)과 유사한 맥락에 있다. 따라서 참여자
들에게 무용학과 대학원 과정은 배움을 향한 새로운 자기 인식의 시작점이었고, 나의 가치를 키워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자기 발견과 성장으로 가는 디딤돌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
하고 이를 실현해 나갔다.

셋째는 “졸업 후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이다. 두 만학도는 석사과정을 통해 자기 성장에 대한 욕구를 깨닫고 
체육학과 박사과정으로 진학한다. 그들은 석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연구방법론과 체육학을 공부하면서 온 힘을 다
해 학문의 탐구와 전문성 함양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다. 이신희는 박사과정을 통해 자신이 갈 길은 연구
자의 길임을 확신하였다. 박명실은 자신의 춤의 효과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획득하면서 전문성을 더욱 확고히 
쌓았다. 하지만 무용전공 체육학과 대학원생이 그러하듯 전공 정체성 혼란은 그들을 힘들게 했다. 신주영(2018)은 
무용전공 체육학 대학원생이 경험하는 정체성 혼란을 ‘경계적 정체성’ 개념을 바탕으로 ‘학문과 교육의 경계’와 ‘무
용인과 체육인의 삶의 경계’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박명실은 ‘학문과 교육의 경계’의 형태로 실용무용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체육학과 연계하여 찾기 위한 노력을 했다. 이신희는 ‘무용인과 체육인의 삶의 경계’의 형태로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듯한 느낌에 좌절과 허무를 느꼈다. 이러한 전공 정체성 혼란은 무용 전공 체육학과 대학원



14 정희정･김태훈

CopyrightⒸ 2024 by the Korean Society of Dance Science

생(신주영, 2018)뿐만 아니라 실용무용 무용학과 대학원생(문수현 등, 2024)에게도 나타났다. 두 만학도들은 박사
과정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한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였다. 박사를 졸업한 이신희는 학문 후속 세대로서 연
구자의 길을 선택하였고, 박명실은 현장전문가의 길을 걷는다. 박사졸업은 학위의 마지막 단계이지만 독립된 초보 
연구자의 첫 단계이자 박사급 취업 준비생이기도 하다. 최근 대학 정원수 감소, 지방 대학의 재정난 등의 여파로 
대학 강좌 수가 줄어들어 대학 강의가 쉽지 않다. 또한, 박사 졸업생들이 매년 쏟아져 나오고 있어 만학도로 취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두 만학도는 대학 강의 및 여러 연구 프로젝트에 도전하고 있지만 
이런 현실적인 벽과 마주하며 불안하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학위 과정을 통
해 자아 성장과 전문성에 긍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장을 사회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실용무용 전공 만학도들의 무용학과 대학원 진학동기와 성장 과정을 살펴보고 그 경험의 의미를 심
층적으로 묘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두 만학도의 학위과정은 자신의 가치와 가능성을 발전시켜 나가는 자
기 성장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의 선택과 성장은 개인적인 특성과 사회환경적인 맥락적 조
건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실용무용 전공 만학도들이 무용학과를 시작으로 무용학과 
석사와 체육학과 박사과정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용무용 전공 만학도들은 학력자원을 통한 자아실현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무용학과 내 실용무용 
확산는 엘리트 무용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무용 전공을 희망하는 만학도들에게 전문성 향상과 자아실현을 위한 새
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대학원은 지식
산업의 발전에 따른 석·박사 학위 고급 전문가에 대한 사회적 요구(채재은, 변기용, 남수경, 최정윤, 2009)에 부응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무용학과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발맞춰 다양한 학습자들의 수요에 맞
춘 개방적인 학생 선발과 실용무용 전공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만학도들의 학문적 요구를 충족시
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만학도들에게 대학원은 학위 취득이라는 목표를 넘어 학문의 탐구와 질 높은 전문적 지식 획득을 통한 자
기 성장의 시간이다. 하지만 현재 무용학과 대학원은 주로 순수무용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용무용 
전공 학생들은 자신의 전공 분야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다. 무용학과 대
학원에서는 다양해지는 학습자들의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위해 순수무용 중심을 교과 외 실용무용 및 인접 학문
과 연계한 융합 교과와 체계적인 연구 방법론 등의 교과 개설을 통해 수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학문 후속 세대로 성장하고 싶은 사람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공된다면 보다 계획적으로 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만학도들의 학위과정은 기능적 지식 학습을 넘어 자기 성장의 디딤돌이 된다. 교육자들은 만학도들의 성
장 과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만학도들이 대학원 생활에 적
응할 수 있도록 지도교수와의 상담, 멘토링 시스템 등과 같은 심리적 지원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더불어, 실용
무용 전공 및 만학도 학생이 온전히 무용학과에 소속될 수 있고 무용인으로서의 정체감을 가질 수 있는 개방적인 
대학원 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에 거주하는 실용무용 전공 만학도 2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양한 배경의 실용무용 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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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경험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으며, 연구참여자가 전공한 실용무용은 2000년대 이후 확장된 실용무용으
로 최근 무용학과에 포함되고 있는 스트릿 댄스를 전공한 학생들과는 개인차가 존재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 지역, 전공, 나이 등 다양한 조건을 바탕으로 실용무용 전공 만학도들의 경험을 폭넓게 이
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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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Narrative Inquiry into the Motivations and Growth 
Experiences of Mature Students Majoring in Practical 

Dance in Graduate School of Dance  
Heejoung Joung*･Taehoon Kim**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nterpretive meanings behind the motivations for graduate 
school enrollment and the growth processes of mature students majoring in practical dance. Using the 
narrative inquiry metho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two individuals who 
transferred to the dance department majoring in practical dance and graduated from graduate school. The 
analysis was based on the criteria of the three-dimensional narrative inquiry space and the four 
directions of narrative reconstruction.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articipants 
pursued graduate studies to achieve self-realization through academic resources. This was the result of 
the interaction between the expansion of the practical dance major, societal demand for highly skilled 
professionals, and personal aspirations to fulfill unmet dreams. Second, for the participants, the dance 
department's graduate program was a starting point for new self-awareness through learning and a 
stepping stone towards self-discovery and growth. Third, after graduation, the participants enrolled in the 
doctoral program in th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deepening their expertise and striving to 
translate their growth into social achievements. The spread of practical dance within the dance 
department can provide new opportunities for professional enhancement and self-realization for adult 
learners who aspire to major in dance, even if they have not received elite dance training. Graduate 
programs should embrace student diversity and provide high-quality education that enhances expertise. 
Educators must make efforts to understand adult learners and sincerely respect and support their 
growth.

Key words : mature student, dance graduate student, practical dance, narrative inqui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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